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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roprevalence of Coxiella burnetii (Q fever) in bulk-tank milk and cattle in Daegu area was analyzed 
from 2017 to 2018 by ELISA. The prevalence of antibodies in collected bulk-tank milk from 12 dairy 
cattle farms was 41.7% (10/24) and the seroprevalence of 249 cows reared in the area of Daegu was 
3.2% (8/249) By age, the seroprevalence was 1.9% (2/105) in less than 2 years of age, 4.2% (5/119) 
between 3 and 5 years of age and 4.0% (1/25) in more than 6 years of age. By breed, the seropreva-
lence of the Hanwoo cattle was 1.2% (2/162) and the seroprevalence of the dairy cattle was 6.9% 
(6/87). The result suggested that seroprevalence of C. burnetii was relatively high in both bulk-tank milk 
samples and dairy cattle than the Hanwoo cattle. Based on these data, it is necessary to keep monitoring 
the prevalence of Q fever in Daegu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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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큐열(Q-fever)은 Coxiella burnetti라는 그람음성의 세

포내 기생세균이 원인체인 인수공통전염병이며, 1935
년 호주의 도축장 작업자 중 열성질환을 나타내는 환

자들에서 Derrick이 처음 보고하여, 이때 Query fever로 
명명되어 Q열로 불려진다(Anastácio 등, 2013; Derrick, 
1937).
  동물에서 큐열은 주로 반추동물에서 발생하며, 대
체로 무증상 감염을 보이나, 염소나 양에서 유산, 사
산이 발생하는 등 임상증상이 명확한 편이다(Anastácio 
등, 2013). 사람에서 증상은 대개 2∼3주후에 나타나

며, 고열, 두통, 불쾌감, 혼수, 근육통 등의 증상을 나

타낸다(강 등, 2010). 

  숙주로는 소, 양, 산양, 애완동물 등이 있으며, 동물

에서의 감염은 진드기에 의해 전파된다(강 등, 2010). 
인체감염은 감염동물의 고기나 우유를 통한 경구감

염이 대부분이고, 또한 태반조직에서 높은 농도로 존

재하여 감염된 짐승이 새끼를 낳을 때 사람이 노출되

어 전염되는 경우도 많고, 감염된 가축의 분뇨를 통

하여 환경에 오염되어 감염되기도 한다(강 등, 2010). 
  국내에서 Ouh 등(2013)은 경북지역 집합유에서 54%, 
Na 등(2016)은 광주지역 집합유에서 57.1%로 큐열 항

체양성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동물에서 유산이나 번

식장애뿐 아니라 사람의 큐열 감염의 매개체로서 원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큐열은 우리나라에서는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4
군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관리하

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8; 보건복지부, 2018). 사
람에서 큐열은 2013년 11건, 2014년 8건, 2015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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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roprevalence of Coxiella burnetii in cattle in Daegu 
according to age by ELISA

Age (year) No. tested No.(%) of C. burnetii 
seropositive cattle

≤2 105 2 (1.9)
3∼5 119 5 (4.2)
≥6 25 1 (4.0)
Total 249 8 (3.2)

Table 2. Seroprevalence of Coxiella burnetii in bulk-tank milk of dairy cattle reared in Daegu area by ELISA

Farm
Month

Seropositive/the number of tested samples

A B C D E F G H I J K L Total

2017. 7 1/1 1/1 0/1 0/1 1/1 1/1 0/1 1/1 0/1 0/1 1/1 1/1 5/12 (41.7%)
2018. 2 1/1 1/1 0/1 0/1 1/1 1/1 0/1 1/1 0/1 0/1 1/1 1/1 5/12 (41.7%)

건, 2016년 81건, 2017년 96건, 2018년 6월기준 247건
으로 발생 보고되었다(질병관리본부, 2018). C. burne-
tii의 주요 보균숙주와 접촉이 잦은 농부, 목축업자, 
도축장 종사자들에서 큐열에 대한 항체양성율이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Marrie 등, 1988). 최근들어 국

내에서도 사람에서 큐열 발병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대구지역에서도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

추동물과 그 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감염현황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대구지역 집합유와 사육

소에 대한 큐열 항체 보유율을 조사하여 감염 실태를 

파악하고 가축 뿐 아니라 인체감염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대구시 관내 농가

에서 브루셀라 검사 의뢰되어 음성 판정된 96농가 

249두의 혈액을 사용하였다. 채취한 혈액은 혈청을 

분리하여 검사 전까지 −20°C에서 냉동 보관한 후 실

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집합유는 2017년 7
월과 2018년 2월에 12호 착유농가당 각 1점씩 총 24
점을 50 mL 튜브에 채취하여 원심분리하고, 크림층

을 제거 후, 하층에 lactoserum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큐열항체가

  집합유 및 혈액에서 큐열 항체가 조사는 Q-Fever 
Antibody ELISA test kit (IDEXX, USA)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설명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먼저 농축세척액(10X)을 증류수와 1:9의 비율로 희

석하여 세척액과 희석액으로 사용하였다. 샘플에 종

류에 따라 희석비율이 다른데 집합유는 5:1, 혈청은 

400:1의 비율로 세척액으로 희석하였다. 음성 대조액

(2 wells), 양성 대조액(2 wells)도 400:1로 희석한 후 

실험플레이트에 100 L씩 각각 분주 후 37°C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세척액으로 well당 

300 L씩 3회 반복 세척하였고, conjugate 용액을 모든 
well에 100 L씩 분주 후 humid chamber에서 37°C,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세척액으로 3회 반복 

세척하고, TMB substrate 용액을 모든 well에 100 L
씩 넣고 잘 혼합하여 색이 변하도록 하여 실온, 어두

운 곳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100 L 정지액을 각

각 분주한 후 흡광도를 측정파장 450 nm에서 측정하

였다. 결과판정은 제품 매뉴얼에 따라 S/P (sample/ 
positive control)비율이 S/P% ＜30%는 음성, 30% ≤ 

S/P% ＜40%는 의양성, S/P% ≥40%는 양성으로 판정

하였다.

결    과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대구지역 96농가 

사육소 249두의 혈액을 이용한 ELISA 시험 결과 8두 

양성으로 큐열항체 양성율은 3.2%로 확인되었다

(Table 1).
  소의 연령별 큐열 항체 양성율을 살펴보면, 2세 이

하 105두에서 2두 양성으로 1.9%, 3세 이상 5세 미만 

119두에서 5두 양성으로 4.2%, 6세 이상 25두에서 1
두 양성으로 4.0% 양성율이 나타났다. 이를 품종별로 

보면, 젖소는 87두 중 6두 양성으로 6.9%, 한우는 162
두 중 2두 양성으로 1.2% 큐열 항체 양성율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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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집합유는 12농가를 대상으로 2회 검사결과 24시료 

중 10시료 양성으로 41.7% 큐열 향체 양성이 확인되

었다(Table 2). 집합유 항체 양성으로 판정된 5농가 

중 2농가를 대상으로 착유소 개체별 원유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A농가는 21시료 중 14시료 양성 66.7%, 
B농가는 29시료 중 15시료 양성 51.7% 큐열 항체 양

성이 확인되었다.

 고    찰 

  큐열은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4군 법정감염병으

로 지정되어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농
림축산식품부, 2018; 보건복지부, 2018). 소, 염소 등 

반추류 가축이 주요 숙주로 알려져 있으며, 소를 비

롯한 반추류 가축에서 조산, 사산 또는 말기 유산 등

의 증상을 나타낸다(Lang, 1990). 동물에서의 감염은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나, 인체감염은 감염동물의 고

기나 우유를 통한 경구감염이 대부분이고, 감염된 동

물의 태반이나 분뇨를 통하여 환경에 오염되어 감염

되기도 한다(강 등, 2010).
  국내에서 큐열 항체 양성율을 살펴보면, Kim 등

(2015)은 서울지역 사육소에서 9.5% 항체보유율을 보

고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대구지역 사육소의 

큐열 항체보유율은 3.2% (8/249)로 Kim 등(2015)이 

보고한 서울지역의 항체보유율보다 다소 낮게 조사

되었다. 2016년 Na 등(2016)은 광주지역 착유소에서 

7.1%, 한우에서 0.4% 항체 보유율을 보고하였으며, 
Ouh 등(2013)은 경북지역 젖소에서 24.2%, Kim 등

(2006)은 국내 젖소에서 25.6%, Kim 등(2014)은 한우

에서 6.2% 항체양성 보유율을 보고하였는데, 대구지

역의 젖소 큐열 항체 양성율은 6.9% (6/87)로 Ouh 등
(2013)과 Kim 등(2006)이 조사한 수치보다 상당히 낮

았으며, Na 등(2016)이 조사한 광주지역 착유소의 큐

열 항체보유율 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대
구지역 한우 큐열 항체 양성율은 1.2% (2/162)로 Kim 
등(2014)이 보고한 국내 한우의 6.2%보다 낮은 수치

가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품종별로 살펴보면 젖소가 6.9% 
(6/87)로 한우 1.2% (2/162) 보다 항체보유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육우가 젖소보다 낮은 양성률

을 보인다는 기존 논문과 유사하였다(McCaughey 등, 
2010; Ryan 등, 2011; Paul 등, 2014).

  연령별로 항체가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항체보유율이 증가하였다. 3세 이상 5세 미만이 4.2%, 
6세 이상이 4.0%로 2세 미만에서 1.9% 항체보유율보

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염기회가 많아지게 되어 큐열 항체율도 증가한다

는 기존의 보고와 일치하였다(Na 등, 2013; Ouh 등, 
2013; Paul 등, 2014).
  젖소에서 큐열은 우유가 주요 전파경로이며, 큐열

에 대한 높은 항체가를 가진 젖소는 고농도의 C. bur-
netii를 우유를 통해 배출하고 있어 PCR검사를 수행 

전 우유를 이용한 항체가 검사가 유용한 스크리닝 기

법임이 알려져 있다(Guatteo 등, 2007). 또한 큐열은 

무증상 소에서도 자주 우유를 통해 균을 배출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Rodolakis, 2009). 집합유에서 큐열 

항체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 네덜란드

에서 78.6% (Muskens 등, 2011), 2010년 이란에서 45.4% 
(Khalili 등, 2011)의 수치가 보고되었다. 국내에서는 

2013년 경북지역 젖소농가 집합유를 대상으로 324농
가 중 175호(54%) (Ouh 등, 2013), 2016년 광주지역 

집합유 큐열 항체가 검사결과 57.1% 큐열항체 양성

을 보고하였다(Na 등, 2016). 대구지역에서도 집합유

를 이용한 큐열 항체 보유율을 조사하기 위해 관내 

사육중인 12농가를 대상으로 7월과 다음해 2월 2회
에 걸쳐 채취 후 실험을 실시하여 24시료 중 10개시

료에서 양성이 확인되어 41.7%의 큐열 항체양성율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Ouh 등(2013)과 Na 등(2016)에
서 보고한 결과보다 다소 낮은 수치였다. 큐열 항체

양성을 나타낸 5농가 중 2농가를 대상으로 착유소 개

체별로 원유를 착유하여 검사한 결과 각각 66.7%, 
51.7%의 항체 양성율이 나타났다. Piñero 등(2012)과 

Ryan 등(2011)은 집합유를 이용한 ELISA검사는 큐열

의 역학적인 조사시 효과적이며, 비용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사람에서 큐열의 발생은 국외에서는 미국, 슬로바

키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서 산발적

으로 발생보고되고 있다(Parker 등, 2006). 호주에서는 

주기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고위험군

을 대상으로 큐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Gidding 
등, 2009). 국내에서는 2006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큐열 항

체 양성률을 조사하여 감염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 수의사는 2006년 19.4%, 2009년 14.0%, 가축방

역사의 경우 2007년 12.1%, 11.0%, 도축작업자는 2007
년 11.3%, 2012년 7.9%, 부산물취급자의 경우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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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012년 8.5% 항체양성률이 보고되었다(황선

도 등, 2015). 국내에서 사람에서의 큐열이 2016년 81
건, 2017년 96건, 2018년 6월기준 247건으로 질병발

생 보고가 있고(질병관리본부, 2018), 사람의 주감염

원인 가축에 대한 항체가 조사는 큐열의 감염경로를 

조사하는데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사람과 동물에서 큐열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큐열 질

병매개체인 곤충의 증가로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것으

로 예상된다. 큐열은 가축에 있어 불현성 감염이 많

고 우유로 균이 배출되는 만큼 우유 시료에 대한 분

석은 간편한 모니터링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중

요한 열쇠가 되어줄 것이라 보여진다(Ouh 등, 2013).
  앞으로 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에 대한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진드기매개 가축질병에 대한 감염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결    론 

  대구지역에서 사육 중인 소에 대해 2017년 6월부

터 2018년 6월까지 큐열 항체검사를 실시하였다. 249
두의 혈액으로 큐열 ELISA 검사를 실시한 결과 3.2%
의 항체보유율이 나타났다. 연령별 항체 양성율은 2
세 이하에서 1.9%, 3∼5세는 4.2%, 6세 이상은 4.0%
로 소의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다. 품종

별 항체 양성율은 젖소는 6.9%, 한우는 1.2%로 젖소

가 한우보다 높았다. 12개 젖소농장의 집합유의 항체 

보유율은 41.7%였으며, 집합유의 항체 양성을 나타낸 

2농가에 착유우 개체별 우유에 대한 검사에서 각각 

66.7%, 51.7%의 항체 양성율이 나타났다. 앞으로 큐

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항체 양성

우에 대한 항원검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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